
2)교회 설립

1905년 10월 15일에 설립된 여수 장천교회는 순천노회의 모교회다. 이 지역 유지 조일환

이기홍 박경주 세 명이 일제의 압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위해 만주로 이민길에 올랐

다. 그러나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할 위험에 처해 피신처를 찾던 중 미국인이 경영

하는 세브란스병원으로 들어가면 체포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피신하여 위험을

모면하였다.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머리를 삭발하고 고향에 돌아와

예수를 믿었다. 특히 서울에서 소개받은 선교사를 목포로 찾아가 더 깊은 진리를 전수받아

조일환의 집에서 조의환 지재한 박경주 이기홍 박중호 등이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설립하였다. 1912년 3월 조의환과 이기홍은 초대 장로가 되었다.

한편 지원근의 전도를 받은 조상학은 무만교회의 설립자 김일현과 정태인을 전도하였다. 김

일현은 무만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상학의 옛 친구였는데 그가 토지소송문제로 광주에 체류

하게 되자 조상학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권한 결과,확신을 갖고 무만동으로 돌아

갔는데 외래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정태인이 그의 기독교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심한

질책까지 하였다. 김일현은 광주에 있는 조상학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집에 머무르면서 정태

인을 전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에 거절할 경우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 보류하

겠다고 하자 심각성을 느낀 조상학은 즉시 무만동으로 내려가 정태인을 전도하였다. 그뒤

김일현과 정태인은 마을에 교회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보성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

근을 찾아가 예배 인도를 부탁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순천지역의 최초의 교회였다.

현 순천중앙교회의 전신인 ‘순천읍교회’는 1906년 율촌의 조일환 조의환 지재한 박경주

이기홍 박중호 등이 전도 강연과 개인 전도로 최정의가 믿고 조상학의 전도로 최사집이 믿

음으로 서문 내 강시섭의 사저에서 회집하다가 양생재를 임시 예배 처소로, 서문 밖에 기지

400여 평과 초가 10여 평을 매수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무만동교회 조사 이행수와 매서인

박응삼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4∼5년 뒤에는 30여 명이 모였다.

그뒤 이 순천읍교회를 중심으로 고흥 신흥리교회, 여천 우학리교회, 순천 용당교회(1908. 8.

8.), 고흥 금산신평교회, 순천 이미교회,광양읍교회(1908. 9. 15.), 구례읍교회(1908. 8. 2.), 고

흥 옥하리교회, 광양 백암리교회, 광양 삼거리교회(1909. 10.), 순천 대치리교회(1909. 8. 15.),

순천 구상리교회(1909. 가을) 등이 계속 설립되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후 일제는 무단정치를 실시, 한국교회에 대하여 탄압을 가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와 황민화 교육을 위해 창씨개명과 한국어 사

용을 금지하는 등 한민족 말살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

들에 대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식민통치를 거부하도록 하였지만, 마침내 일제는 신사참

배를 강요하는 등 한국기독교를 탄압,굴복시키려 하였다.


